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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 전 지 방 검 찰 청

문 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과 장 류동현 042-481-8330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김관정 042-470-4318

2017년 3월 22일(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3월 21일(화) 14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특허청·대전지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심사·심판 자료 및 수사 개시 정보의

공유 등 6대 과제 추진키로 -

최근 국내외 특허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안상돈)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사건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3월22일(수) 정부대전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과제 6개를

공동 추진키로 했다.

이 자리에는 최동규 특허청장, 안상돈 검사장, 김연호 특허심판원장을

비롯하여 유관부서 실무자 등 약 10여명이 참석한다.

‘주요 협력 과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분쟁에

대한 심사·심판 자료 및 수사 개시 정보의 공유, △지식재산권 수사관 교

육에 필요한 지식, 정보, 문헌 등 관련 자료 공유와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교육 인프라 구축, △온라인상 지재권 침해 등 신종범죄에

대응한 협력체계 구축, △지식재산권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전문

인력 지원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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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사건의 처리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이 수사 개시 정보를 특허심판원에

통보하면, 특허심판원에서 관련 심판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심사·

심판자료 등도 제공하게 된다.

또 양 기관은 '신종 침해범죄에 대응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식

재산권 보호를 강화 할 방침이다. 최근 소셜커머스가 활성화 되면서

판매 방식과 유통채널이 다변화 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제도적 보호

장치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상 지식재산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지식재산 관련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교육 인프라를 구축'

하여 양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식재산권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전문 인력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식재산권 전문기관인 특허청과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인 대전지검이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부터 보호까지 일관되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향후에도 양 기관이 지속적인 제반사항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할 방침이다.


